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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 첫발 내딛는 A A산업”
□ Acetic Acid 시장 전망

°A A의 수요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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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산 및 유도체사업은 영국의 BP, 미국의 Hoechst-Celanese, 일본의 Kuraray 등 세계적 기업의

아성에 포위되어 있다.

9 1년 현재 9만6 0 0 0톤 규모의 초산, 4만2 5 0 0여톤의 VAM, 1만9 0 0 0여톤의 PVA 등은 전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으며, 1만6 3 0 0여톤의 E A만 한국알콜이 국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외 소량 사용되는 Chloro acetic acid, Acetic Anhydride, Cellulose Acetate 등도전량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산 유도체의 국산화 미비는 원료인 초산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며, 일부 제품

은 수요가 소량이거나 시장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삼성비피가 1 5만톤 규모 초산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상업화가 개시될 전망이며, 이

미 일부 제품의 국내판매 및 수출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도 하다.

삼성비피는 국내 초산판매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석유화학을 비롯, TPA 생산업체 등 굵직한 수요처

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동남아 및 중국 등지의 수출계약은 B P의 판로를 등에 업어 날

개를 얻은 겪이다.

또 삼성비피의 초산사업 참여에 때를 맞춰, 삼성비피 자체의 V A M사업 참여 및 동양화학의 P V A참

여, 삼성종합화학 등의 E V A참여, 유니온고분자의 V A E참여 등으로 초산유도품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이들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입제품과의 치열한 가격경

쟁이 예상, 국내시장 확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삼성비피의 초산 및 유도체사업 전개가 영국 B P의 동남아 마케팅 전략인“한국의 동남아시

장거점화”로 전락하기 보다는, PVA·V A E의 원료인 V A M의 국산화는 물론, 수요는 적으나 절대

수입에 의존하는 Chloroacetic Acid 및 Acetic Anhydride 등의 국산화가 조기달성되는 등 초산유도품

사업의 활성화 계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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